
 제3세계 영화사- 3강 역사 영화의 마지막 대안, 아프리카 영화

▶ 대안영화

비슷한 말 : 대항 영화, 열린 영화, 다른 영화.

<-> (체제) 지배영화

cf.독립영화와 대안영화는 다른 것 (독립영화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음)

▶ 아프리카 영화

＊제 3세계 영화 후발주자로 탄생(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영화에는 아프리카 특유의 전통 민족성이 내재되어 있음(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

야기)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주제를 잘 드러냄 . 가난과 착취, 서구화의 모습을 비판

＊남미 영화의 차이?

남미는 투쟁적이고 정치적이고 전복적인 제 3세계 영화가 많음. 아프리카는 인간( 보편성에 

호소(민족 정체성 회복, 원시림 미덕 회복).

＊영화적 성취도에 따른 분류

-프롱코폰 국가 (프랑스어 쓰는 프랑스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 : 세네갈, 말리등

-앵글로폰 국가 (영미권 식민지 출신 국가) :남아공

영화적으로 앞서 간 나라들은 프랑코폰 국가들.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하면서 발

전)

▶영화

1. 영화의 강국 세네갈과 우스만 셈벤 감독

＊보룸 사례 (1963): 첫 아프리카 영화, 한국말로 제목을 번역하면 마부라는 뜻

세네갈 원주민의 애환. 식민 이후, 서구화된 세네갈인이(상류층)과 세네갈인(하류층)의 갈등

에 대한 이야기. 흑인 내부에서의 갈등.

＊블랙걸(1966)

프랑스 파리에 가정부로 간 세네갈 여성이 고생하다가 자살을 한다는 내용. 가정부를 노예 

취급하는 프랑스 중산층 여자에게 박대 받고, 자유가 박탈된 세네갈 여성이 결국 그 상황을 

못 견뎌 자살을 함.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의 열등의식을 드러내고 백인의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묘사.

＊환전(1968)

전근대적인 사람인 마을의 족장이 주인공. 첩을 여럿 두고 있고 게으름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인공의 어려움을 보여줌. 세네갈 공무원 사회는 이미 근대화

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적응하지 못 하고 봉건질서를 고수하려는 상층부의 모습을 풍자함.

＊세도(1977)

같은 민족인 세네갈인의 모순 지적.

세도는 개종을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일컫는 세네갈 월로프말.

영화 속에서 세네갈 사람들은 왕이 지배하는 마을에서 세네갈 왕을 비롯한 카톨릭 성직자, 

기독교 성직자, 백인상인들을 몰아내고 회교도로 개종시키려 한다. 살아남은 공주가 다시 

회교지도자를 죽이고 미래를 새로 모색한다.

세네갈인 80%가 신봉하는 종교이지만 역시 외세종교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

 ＊보호 (2004)

소녀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마을이 등장. 그 소녀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나옴.

근대 이후, 아프리카의 봉건적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작품. 세네갈의 미래가 남성에게서 뿐 

아니라 여성 해방에도 있음을 보여줌 ( 세도에서의 공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 가능)

2.말리 감독 슐레이만 시세

정서적이고 영적인 민족 영화

＊광채(1987)

 영화 주인공은 마법사 아버지와 대항하는 초능력자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제거해야만 t자

신의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주술 사움을 벌이게 됨.

 -아프리카는 아직 신화, 주술의 세계. 

 -말리의 민족적 정체성이 합리주의가 아닌 전통과 상징속에 존재함을 영화적으로 확립

3. 알제리 민족해방과 알제리 전투

＊알제리 전투(1966)

(감독: 이태리의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 엄연히 알제리 영화는 아니지만, 알제리 투쟁에서 

해방이 갖는 지니는 의미를 잘 그려냄)

테러리즘(민족주의)으로 상징되는 무장투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테러 찬반 

양론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반식민주의 영화만은 아님을 보여

줌.

4.에티오피아의 근본적 질문, 하일레 게리마 감독의 추수

＊추수 3000년(1974)

에티오피아 근대를 다루고 있고, 지주의 밑에서 일하는 흑인 가족의 노예 상태를 그려냄. 

이런 상황이 3000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강조. 집단기억(노예 시절)을 일깨움.




